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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천 개 의 고원 들뢰즈 가타리< ( ) > &

천의 고원 은 개념적 꼴라주이다 상이한 담론공간에서 형성된 이질적이고 다채로운 개.『 』

념들이 모여들어 장대하고 현란한 지적 꼴라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꼴라주 안에서 각 개.

념들은 본래의 의미에서 탈영토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전에 멀리 떨어‘ ’ ,

져 있던 개념들과 접속 됨으로써 독특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개념들은 일‘ ’ .

방향적으로 즉 연역적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들처럼 서로가.

서로를 거울로서 비추어 주고 있으며 하나의 개념 안에는 다른 모든 개념들이 접혀 있다, .

각 개념들은 각 관점 에 따라 일정 부분을 밝게 비추어 주지만 다른 부분들은 숨긴다 각‘ ’ , .

개념들은 천의 고원 전체를 표현 한다 개념들은 서로를 입체적으로 참조하며 따라서‘ ’ . ,『 』

각 개념들의 의미는 책을 전부 읽었을 때에만 온전히 드러난다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순.

환논리 앞에 서 있게 된다 논리적으로 우리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할 수 없다 전체를 이미. .

알고 있어야 하기에 카프카의 저작들이 그렇듯이 이 책은 재독 을 요하는 것이다 그. , ( ) .再讀

러나 재독 삼독 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미증유의 새로운 사유 지평이 눈앞에서 활짝 열, , ,…

림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새 다르게 사유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위하고 있. , ,

는 자신을 발견한다.

세계의 중심을 상정할 때 존재론적 근원을 상정할 때 세상은 선형적 으로 배열된, , ( )線形的

다 사물들은 근원과의 유사성을 준거로 평가되고 위계화된다 근대적 사유는 이런 근원을. .

파기했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에 선험적 주체를 놓을 경우 다시 세계는 원형적 으로. ( )圓形的

배열된다 사물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방사선상 으로 늘어서게 된다 현대적 사유는. ( ) .放射線像

근대적 주체를 파기했다 이제 세계는 어떤 중심도 없는 장 으로서 관계들이 생성되어. ( ) ,場

가는 면 으로서 이해된다( ) .面



교시(2 )

그러나 사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고정될 경우 이제 관계는 전통 사유에서 실체가 차

지하던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고착화된 관계 망 위에서 우리의 삶은 얼어붙는다 오늘날의. - .

사유는 법칙으로서 고착화된 관계 개념을 파기했다 사물들 사이에서 늘 무슨 일인가가 일.

어난다 사이들 은 늘 변해간다 벌어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형성되기도 하고 변형되기. ‘ ’ .

도 하고 해체되기도 한다 카오스모스 그리고 를 세우는 것 삶의 역동적 흐름을 따라가면. . ‘ ’ ,

서 그리고 를 세우고 변형시키고 해체하는 것 고착화된 차이들에 생성을 도입하는 것 우‘ ’ , ,

리 시대의 사유는 이렇게 새로운 존재론과 윤리학 정치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모든 생각들- .

은 리좀 이라는 개념에 집약되어 있다‘ (rhizome)’ .

리좀 은 서론에 해당하며 서론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 서론 역시 천의 고원 자체‘ ’ , (「 」 『 』

를 포함해 책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리좀 자체에 관한 이야기이) .

다 기존의 책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리좀 책 개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리좀 개. - ‘ ’

념의 포괄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책은 리좀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.

서 작동하고 있다.

리좀의 일차적인 의미가 생성하는 관계 차이 자체의 생성에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통해, ,

고중세적 본질주의를 포함해 근대적 주체철학을 극복하는데 있다면 리좀을 이야기하는( ) ,

주체들 천의 고원 의 주체들 저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런 의문점을 떠올린다면 저, = ? ,『 』

자들이 자기 언급적 논의로부터 저자들로서의 자신들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로부터 이야기,

를 풀어나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논의는 저자의 죽음 그러나 사. ‘ ’,

실상 복수적 저자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된다.

우리는 둘이 함께 안티오이디푸스 를 썼다 우리 각각이 여럿이었기에 그것에는 이미. ,『 』

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이름들을 남겨놓았는가 관례상. [ ] ? ,…

그저 관례상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인지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를. .

움직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을 또는 사유하게 하는 것을 지각할 수 없도록 더 이, . [ ]…

상 나 라고 말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라고 말하든 하지 않든 그“ ” , “ ”

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.

저자의 죽음 은 주체의 죽음 의 한 측면이다 주체의 죽음은 존재론 인식론의 맥락 이전에‘ ’ ‘ ’ . /

윤리학적 맥락에서 등장했다 선험적 주체 칸트 개념은 세계를 적어도 현상세계를 인간. ‘ ’( ) ,

의 의식 의 종합 및 구성을 기다리는 대상으로 더 정확하게는 인식질료로 만들었다 주체( ) , .

와 대상 사이의 이런 식의 정립에 입각해 유럽적 주체는 비유럽 지역들을 그 눈길 아래에서

대상화 객체화했다 그래서 선험적 주체의 죽음은 유럽 제국주의라는 주체의 죽음이다 따라/ . .(

서 탈주체주의 사유가 처음으로 사상사적 의미를 획득했던 것이 바로 인류학에서였다는 사

실은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남성 주체는 여성 주체를 성인 주체는 아동 주체를) , ,

대상화하고 객체화한다 주체에게서 지배와 정복이 생겨난다 구조주의 와 더불어 등장. . ‘ ’…

한 주체의 죽음은 근대적 선험적 주체와 그 결과들에 대한 반성을 실마리로 제시되었다 일/ .

반적으로 말해 주체의 죽음은 주 객 분리와 의 지배라는 근대, - ‘ (Sujet)’=‘ (Homme)’主體 人間

철학의 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저자 임은 주체 임의 한 방식이고 그래서 주체. - - ,



의 죽음은 저자의 죽음도 함축한다 그러나 주체의 죽음 은 주체의 소멸이 아니라 변형을. ‘ ’

뜻한다 큰 주체의 죽음은 동시에 작은 주체들의 탄생이기도 하다 저자의 죽음은 복수 저. . -

자들의 탄생이다 나 로부터의 탈주 나 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경지로의 탈주. “ ” . “ ” .

나 로부터의 탈주는 전개체적 비인칭적 장에서 사유하기 즉 의식적 인칭적 주체로 마름질“ ” - , /

되기 이전의 비인칭적 개체화들 나아가 현실적 개체로 고착화되기 이전의 비개체적 특이성,

들의 장에서 사유하기이다. “비인칭적 개체화들 전개체적 특이성들, 의 세계 이 세계는 누군,

가 의 세계 또는 그들 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 세계가 일상적 진부함의 세계인 것은 아(ON) , ‘ ’ .

니다 반대로 그것은 디오뉘소스의 마지막 얼굴이자 또한 재현 표상에서 탈주하고 시뮬라크. /

르들을 도래시키는 심층 과 층 허 의 참된 본성이기도 한 조우 들과 공명( ) - ( - ) ( )深層 層 虛 遭遇

들이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곧 만인 되기 의 세계이다 천의 고( ) .” ‘ ( )- ’ .共鳴 萬人 『

원 에서 우리는 개념들의 꼴라주를 가로지르며 만인이 되고 또 조우들 만남들과 공명들, = =』

함께 울림들을 만끽한다 모든 이들의 책 이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책- . ‘ ’ ‘ ’.


